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1(4), 91~105, 2023. 11. https://doi.org/10.17279/jkagee.2023.31.4.91

한국 공영방송의 서구중심주의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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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방송된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프로그램이 다룬 국가와 주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공

영방송에 내재한 메타지리를 비판적으로 성찰해 보았다. 정부의 신남방 정책 추진 시기였음에도 공영방송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기존 4강 중심 보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구중심주의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미국이 중시하는 국제 분쟁 이슈를 중점적

으로 보도하는 가운데  비서구 지역의 경우 자연재해, 분쟁, 정변 등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만 단발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성

을 보인다. 특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전쟁과 정치 보도 비중이 급증하며 다루는 국가 및 주제의 다양성이 

축소되었다. 한국 학계 및 교육계 전반에서 서구중심주의가 우세한 가운데 공영방송의 강대국 중심 보도는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

을 강화시킬 수 있기에 국제 이슈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설정이 시급해 보인다. 국제 이슈를 다루는 

공영방송 프로그램에서 국가 및 주제 선정에 있어 편향성을 완화시키고 공정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주요어: 공영방송, 서구중심주의, 메타지리, KBS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

Abstract: KBS <Special report on the current World> which is used as educational materials in the schools is 

regarded as a representative TV program to show the international issues. In spite of the New Southern policy which 

the Korean government values India and Southeast Asia, only the big countries such as USA, China, Japan and Russia 

are highlighted. Eurocentrism to emphasize Ukraine, France, UK and Germany and American perspectives on the 

world issues have been fortified. Stereotypes on the non-western countries such as Southeast Asia, South Asia, 

Central Asia, Latin America and Africa are intensified for they are reported on the negative issues including disasters, 

conflicts or political unrest. The Global South, maginalized groups and women’s perspectives are less represented. 

Since the Ukrainan war broke out in 2022, the political issues are increased sharply to limit the diversity of the 

program in terms of country and theme. Eurocentrism could strengthen some prejudices on the Global South. To 

improve fairness and diversity of Korean TV program, immediate actions to overcome national stereotypes and 

diversify the themes are needed.

Key words: Korean Public Broadcasting System, Eurocentrism, Metageography, KBS <Special Report on the 

current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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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 제기

2021년 여름 MBC는 도쿄 올림픽 개막식 중계 당시 우

크라이나에 ‘체르노빌 원전 참사’ 사진을, 아이티에 ‘대통

령 암살로 정국은 안갯속’ 자막을 쓰는 등 참가국 비하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재난 상황

에서 지구인의 우정과 연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내용에 대해 국제적 비난이 쇄도하였다. MBC

의 개막식 중계방송 사고와 자막의 오류는 그동안 한국 

사회가 간과해 온 지리 문맹 문제와 방송 및 언론 분야에

서 누적되어 온 제3세계에 대한 편견을 적나라하게 드러

냈다. MBC 사장이 직접 나서서 여러 번 사과하고 “문제

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종합적인 사후 조치를 취하

겠다”
1)
고 발표했지만 세상을 보는 체계로서 메타지리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MBC 개막식 중

계방송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일 수도 있는 “기본적인 규

범 인식” 부분이 지리적 문해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을 가능성 역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은 방송 제작과 편성에 

있어 언론으로서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받는다(방송법 제

4조 1항). 동시에 공정성, 공공성, 다양성, 균형성, 사실성 

등에 부합하는 보도를 할 책무(방송법 제69조)와 함께 특

정 주제에 치우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

한 분야를 균형 있게 다룰 것을 요구받기도 한다(배진아, 

2007). 한편 공영방송의 보도 행태는 한국 사회의 맥락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이창현, 2008), 최

근 여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균형을 잡고 

정치적 양극화를 조율하는 공영방송의 책무성에 대한 관

심은 높아지는 추세다. 최근 공영방송이 뉴스를 보도하는 

프레임의 공정성을 살펴보거나(임준, 2018; 정세원･정호

윤, 2023), 코로나19와 같은 재해를 보도하는 프레임을 분

석하는 연구(양은경, 2014; 표시영, 2020), 특정 프로그램

에 내재된 담론을 분석하는 연구(박연진･이장근, 2023; 

이설희･한희정, 2019; 정선주･최성보, 2015) 등이 수행되

었다. 하지만 국제 뉴스에 있어 다양한 국가의 관점을 균

형 있게 보도하거나 다양한 주제를 통해 국제 이슈를 바

라보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최신 국제 이슈의 경우 대학생을 비롯해 많은 한국인

이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 주요한 정보를 얻는 상황에

서(김창환･김이재, 2022) 공영방송이 국제 뉴스 보도에 

있어 각 지역과 이슈를 균형 있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살

펴보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일부 강대국

의 관점에서 국제 뉴스를 보도하거나 특정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심지어는 서구중

심주의를 강화할 우려가 있는 고위도가 지나치게 확대된 

세계지도의 사용이 방치되기도 한다(김이재, 2013). 특히 

비서구 지역이나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을 방치하거나 

심지어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다

문화사회로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이설희･한희정, 2019; 정선주･최성보, 2015). 본 연구

에서는 국제 뉴스를 다루는 공영방송의 프레임을 공정성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지역 및 국가, 주제의 측면에서 메

타지리적 분석을 실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

의 리더들과 지식인 계층에서 많이 시청하는 국제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메타지리적 관점에서 분석함

으로써 현재 한국 공영방송이 국제 이슈를 다루는 과정

에서 공정성, 공공성, 다양성, 균형성, 사실성 원리를 얼마

나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자 한다. 공영

방송인 KBS의 대표적인 국제 시사 프로그램을 다양한 관

점과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한국 공영방송

에 적합한 국제 이슈 보도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고 실

천적인 시사점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및 메타지리 분석틀  

미디어 의존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생소한 분야일수록 방송 및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

아지는 경향이 있다. 전염병이나 신기술이 바꾸는 미래 

등 주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 경우 미디어 의존성은 

더 심화될 수 있다. 사람들이 미디어와 같은 외부 기관을 

통해 정보를 얻을 때, 모든 상황을 미디어가 객관적으로 

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특정 사건을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시청자와 대중들의 인식은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특정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과는 상관없이, 미

디어는 특정 주제에 대한 인식을 사회적으로 재구성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특정 이

슈를 편향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인지할 가능성도 있고, 세

상을 보는 관점으로서 메타지리적 인식 체계가 왜곡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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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도 상존한다. 따라서 공영방송에서 세상을 인식하

는 틀로서 메타지리를 점검하고, 객관적이고 필수적인 정

보를 균형있게 전달하려는 노력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김이재(2021a, 2021b)는 한국 언론과 외교 정책에 있어 

메타지리적 성찰 부족과 지도 표현의 오류를 비롯해 서

구중심주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는데, 현재 KBS 

뉴스나 관련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세계 지도의 오류 

양상을 비롯해 국제 시사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지도 

전반에 대한 메타지리적 분석을 수행한 연구를 통해 정

확하고 효과적인 지도 표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즉 고위도가 지나치게 확대된 기존 서구중심적 

세계지도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하고 동남아를 비롯한 저

위도 지역을 지나치게 작게 보여주는 지도 표현의 오류

는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지도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도 

표현에 전문성이 높은 인력을 투입하거나 지도 개선을 

위한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방송용 지도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

고, 지도 제작과 표현에 있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김창환･김이재, 2022). 

미디어를 통한 왜곡된 간접 접촉은 직접적인 접촉 과

정에서 편견과 차별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Wölfer et 

al., 2019). 이러한 태도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즉 메타

지리에 내재되어, 거대한 서구 중심적 지식구조의 맥락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된다(김이재, 2013). 메타지

리란 단순히 물리적 위치정보로서의 공간을 넘어, 지식

을 체계화하고 범주화하는 공간적 사고의 구조를 의미한

다(Lewis and Wigen, 1997). 지도는 경도나 위도를 표시하

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의 권력과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프로파간다(propaganda)로 볼 수도 있다(Beckford, 2008; 

Pratt, 1992). 메타지리가 개인의 경험, 정서, 권력, 이데올

로기 등이 반영된 주관적 재현이라면(Klinghoffer, 2006), 

특정한 장소나 이슈의 메타지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가 형성된 맥락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야 한다. 나

아가 그러한 구조에 내재된 경험이나 정서, 이데올로기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숨은 의도가 드러나게 된

다. 이 작업은 단순히 해당 구조를 재현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메타지리를 제시하고 더 나은 실천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유용한 관점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KBS 1TV에서 방영 중인 

시사 보도 프로그램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의 메타

지리를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닐

슨코리아 집계에 의하면 5~6%대의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으며(Naver, n. d.), 지식인 계층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선호하는 공영방송의 대표적인 시사 프로그램이다. 또한 

방송에 활용된 지도나 이미지, 영상 등의 자료들은 KBS

의 다른 프로그램들 및 중･고등학교의 사회(지리) 수업에

서도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

램이 지닌 파급력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긴급한 외신을 

번역해 신속하게 보도해야 하는 뉴스와는 달리 충분한 

기획, 준비 기간을 갖고 제작되는 방송 프로그램인 만큼 

제작진의 관점과 의지를 반영하고 공영방송의 가치를 실

현할 여지가 있고 국제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한국 사회의 

지도층과 지식인들에게 끼치는 영향력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서 다루는 국

가와 주제의 구조를 분석하고 내재된 메타지리를 비판적

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단순 평가

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가 해외 국가들을 인식하고 있

는 관점을 성찰하고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4년 간(2019년 8월~2022년 12월, 

총 157회)의 방송에서 다루어진 국가와 주제를 분석하고, 

이를 메타지리적 관점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국가를 구분

하는 지역 기준은 그림 1과 같다.

지역구분 방식은 한국 및 세계 지리교육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메타지리(Kim, 2007; Rowntree 등, 

2017)에 기초해 인구, 경제 요소를 반영하였다. 러시아의 

인구 대부분이 우랄 산맥 서부에 거주하고, 유럽 국가들

과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러시

아 및 인접 국가들을 별도의 권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유

럽(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과 중앙아시아(카프카

스 산맥 일대 국가들)로 분류하는 한편, 멕시코가 북미자

유무역협정(NAFTA) 등으로 북미 국가들과 강하게 연결

된 점을 반영하여 북미로 분류하였다. 더 나아가 카리브

해 국가들과 가이아나, 수리남을 중앙 및 남아메리카로 

분류하였으며, 남극 대륙은 오세아니아 지역과 통합하여 

오세아니아 및 기타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보도 국가 집계는 한 회차에서 보도되는 이슈들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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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 및 세계 지리교육계에서 보편적으로 채택되는 지역구분방식 적용한 메타지리 체계

(번호 순서대로 북아메리카, 중앙 및 남아메리카, 유럽,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및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고 번호는 임의로 지정)

표 1. 보도 주제 분야별 분류 기준

분야 내용

정치/안보/외교 군사, 외교, 권력, 전쟁과 그 영향, 선거, 정당, 난민, 국가 간 갈등/봉쇄

경제/산업 산업, IT, 기술 혁신, 경제위기, 노동/일자리, 부동산, 국제 무역

문화/예술 젠더, 언어, 예술, 패션, 트렌드, 스포츠, 미디어, 음식, 종교, 역사, 교육, 증오 또는 애국심 등의 감정적인 측면

지리/환경 영토 문제, 국경, 환경, 자연재해, 도시문제, 개발, 관광지(관광상품), 전염병 확산

사회/복지 국가 내에서의 차별, 법률을 둘러싼 논쟁, 보건 방역 정책, 빈부격차, 복지, 행정, 도시 내 봉쇄, 범죄 및 처벌

기타(특집) 복합적인 주제를 동시에 다룸(예: 확진자 수, 정책, 백신 등 코로나 현황 전반 보도)

준으로 실시하였으며, 한 이슈에서 복수의 국가들이 다루

어졌을 땐 보도된 국가들의 비중을 고려하여 집계하였다. 

두 국가 중 현저하게 비중이 높은 국가가 있을 경우 그 

국가를 단독으로 집계하였고, 두 국가가 거의 비슷한 비

중으로 보도되었다면 모두 집계하였다. 또한 한 이슈에 

등장하는 국가가 3개국 이상일 경우 ‘통합’으로 표시하였

다. 한편 각 이슈의 주제는 내용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지리, 사회로 나누었고, 그 핵심 내용은 표 1과 같다. 하지

만 전 세계적 코로나19 범유행 관련 보도와 같이 여러 분

야에 걸쳐 있어 특정 주제로 구분하기 어렵거나 내용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하는 이슈의 경우에는 특집으로 따

로 구분하였다.

III.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내용 분석

1. 국가 보도 회수의 양적 분석

4년간 방송된 <세계는 지금>에서 다뤄진 횟수를 국

가별로 정리한 결과 1회 이상 보도된 국가는 총 89개국

이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보도된 국가는 미국으로 4년간 총 

202회(19.9%) 보도되었으며, 연도 별 보도 비중은 각각 

2019년 23%, 2020년 24%, 2021년 20%, 2022년 13.7%로 

2022년을 제외한 연도에서 가장 많이 보도되었다.

두 번째로 많이 보도된 국가는 중국이었다. 중국의 

누적 보도 횟수는 153회(15.1%)였으며 연도별 비중은 각

각 2019년 18%, 2020년 16%, 2021년 13%, 2022년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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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9-2022년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누적 보도 횟수 상위 25개국

순위 국가명 지역구분 2019 2020 2021 2022 누적 비율

1 미국 북아메리카 33 70 59 40 202 20.0%

2 중국 동아시아 26 47 38 42 153 15.1%

3 일본 동아시아 11 24 18 22 75 7.3%

4 우크라이나 유럽 4 0 2 36 42 4.1%

4 프랑스 유럽 5 13 18 5 41 4.1%

6 러시아 유럽 3 5 5 25 38 3.8%

7 영국 유럽 3 2 14 9 28 2.8%

8 브라질 중앙 및 남아메리카 2 9 8 8 27 2.7%

9 독일 유럽 2 10 7 4 23 2.3%

10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 2 0 15 3 20 2.0%

11 인도 남아시아 3 8 3 4 18 1.8%

12 이탈리아 유럽 1 9 3 3 16 1.6%

13 미얀마 동남아시아 0 0 12 2 14 1.4%

14 타이 동남아시아 2 6 3 2 13 1.3%

15 이란 중동 및 북아프리카 1 6 1 4 12 1.2%

16 타이완 동아시아 1 4 2 4 11 1.1%

17 이스라엘 중동 및 북아프리카 0 3 4 3 10 1.0%

18 멕시코 북아메리카 1 3 3 1 8 0.8%

19 대한민국 동아시아 1 3 2 1 7 0.7%

19 북한 동아시아 0 2 2 3 7 0.7%

19 아이티 중앙 및 남아메리카 1 0 5 1 7 0.7%

19 엘살바도르 중앙 및 남아메리카 0 3 1 3 7 0.7%

19 오스트레일리아 오세아니아 및 기타 2 3 1 1 7 0.7%

19 콜롬비아 중앙 및 남아메리카 0 2 4 1 7 0.7%

19 튀르키예 중동 및 북아프리카 1 2 0 4 7 0.7%

로 2019~2021년 2위, 2022년에는 비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해당 시기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한편 중

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도시 봉쇄가 집중

적으로 조명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전체 보도 횟수의 약 35%를 차

지하고 있었는데, 미･중 패권 경쟁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과점적 보도 비중

은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뒤를 이

어서 일본(75회) 및 우크라이나(42회), 프랑스(41회), 러시

아(38회) 등의 유럽 국가들이 보도 횟수에서 상위권을 차

지하였다. 

151회 이상 방송된 국가는 미국, 중국이 유일하며, 51

회-150회 방송된 국가에는 EU(회원국 총합 109회)와 일

본(75회)이 포함된다. 이어서 16-50회 방송된 국가는 우크

라이나, 러시아, 영국, 브라질, 아프가니스탄, 인도, 7-15회 

방송된 국가로는 미얀마, 타이, 이란, 타이완, 이스라엘, 

멕시코, 대한민국, 엘살바도르, 호주, 튀르키예 등이 있으

며 3-6회 방송된 파키스탄, 콩고민주공화국, 이라크, 베트

남 등의 국가들과 1-2회 방송된 과테말라, 파나마 등의 국

가들이 뒤를 잇는다.

위에서 언급된 국가들의 보도 비중을 지역별로 묶어

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2, 표 3). 중국, 일본과 우

리나라가 속한 동아시아 지역의 비중이 전체의 26.2%로 

가장 높고, 다음은 유럽 지역의 보도 비중이 23.8%로 2번

째로 높다. 이후 미국이 속한 북아메리카(21.9%), 중앙 및 

남아메리카(7.5%), 중동 및 북아프리카(7.2%), 동남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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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9-2022년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국가별 분포지도

표 3. 2019-2022년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지역별 누적 보도 횟수 순위

순위 지역 소속 국가 합계 백분율

1 동아시아 중국(홍콩), 일본, 타이완, 대한민국, 북한 253 26.2%

2 유럽

우크라이나, 프랑스, 러시아,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벨라루스, 폴란드, 

그리스,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네덜란드, 몰도바, 바티칸, 사이프러스, 아일랜드

229 23.8%

3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멕시코 211 21.9%

4 중앙 및 남아메리카
브라질, 아이티,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과테말라, 쿠바, 

가이아나,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파나마
72 7.5%

5 중동 및 북아프리카
이란, 이스라엘, 레바논,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집트, 이라크, 카타르, 팔레스타인, 모로코, 예멘, 오만, 쿠웨이트, 튀니지
69 7.2%

6 동남아시아 미얀마, 타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43 4.5%

7 남아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27 2.8%

8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루지아, 몽골, 키르기스스탄 27 2.8%

9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나미비아, 마다가스카르, 

세네갈, 수단, 에티오피아
22 2.3%

10 오세아니아 및 기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통가, 남극 11 1.1%

총합 1회 이상 보도 국가 89개국 964 100%

아(4.5%), 남아시아(2.8%), 중앙아시아(2.8%),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2.3%), 오세아니아 및 기타(1.1%) 순으로 이어

진다. 동아시아와 유럽, 북아메리카 지역의 합계 비중이 

전체의 약 7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 지역들 사이에

서도 중앙 및 남아메리카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비중이 14.7%로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 오세아니아 및 기타 지역의 보도 비중을 모두 합한 

13.5%보다 높아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의 보도 지

역 불균등이 매우 심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보도 비중이 높은 지역들 안에서도 특정 국가들

에 집중된 보도 경향이 발견되었다. 전체 211회 중 202회

가 미국에 대한 보도였던 북아메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는 지금>에서 두 번째로 많이 다루어진 유럽 지역 

안에서도 우크라이나(41회), 프랑스(41회), 러시아(38회), 

영국(28회), 독일(23회), 이탈리아(16회) 6개국이 전체 보

도 횟수 229회 중 188회를 차지하여 불균형이 두드러졌

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해당 연도에 총 36회 방송되어 미국(38회), 중국(40회)과 

더불어 가장 많이 보도되는 등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

하게 다룬 3개국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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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19-2022년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보도 분포 유럽 일대 확대도 

표 4. 2019-2022년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주제 분야 연도별, 누적 보도 횟수 순위

주제 분야 2019 백분율 2020 백분율 2021 백분율 2022 백분율 누적 백분율

정치/안보/외교 47 33% 87 30% 86 30% 126 43% 346 34%

경제/산업 14 10% 32 11% 36 12% 45 15% 127 13%

문화/예술 24 17% 26 9% 22 8% 29 10% 101 10%

지리/환경 42 30% 50 17% 72 25% 52 18% 216 21%

사회/복지 14 10% 59 20% 53 18% 33 11% 159 16%

기타(특집) 0 0% 37 13% 22 8% 7 2% 66 7%

총합 141 100% 291 100% 291 100% 292 100% 1015 100%

보도하는 데 있어 러시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

남,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의 시각을 소개하기보다는 

단순히 미국과 유럽의 관점을 전달하는 데 치중한다는 

한계를 보인다. 

아시아권의 세부 지역들에서도 특정 국가들에 편중된 

보도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중

국과 일본이 전체 보도 횟수 253회 중 228회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동남아시아에선 전체 43회 중 미얀마와 태국이 

각각 14회, 13회로 과반을 차지하였다. 중앙아시아 및 남

아시아도 총 27회 보도 중 아프가니스탄과 인도에 각각 

20회, 18회가 집중되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미얀마와 타이에 편중된 보도 경향을 보였을 뿐만 아니

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에 속한 10개국 중 6개

국만이 다뤄져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4

개국은 아예 보도되지도 않았다는 점이 문제시된다.

27회 보도되는데 그친 남아시아 지역과 더불어, 이와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홀대는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기간인 2019~ 

2022년은 한국 외교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여 인도 

및 동남아와의 협력 관계를 미･일･중･러 4강 수준으로 

격상하겠다고 선언한 시기와 겹치기 때문이다. 현 윤석열 

정부에서도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을 앞세우며 동남아시아 지역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또한 새롭게 제안된 인도･태

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에서도 동남아시아는 핵심적인 지역임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

부의 대외적인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동남아 홀대 현상과 서구 중심적인 내용 선

정과 주제 선정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

이다.

2. 보도 주제에 따른 분석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서 4년간 다뤄진 

이슈들을 정치, 경제, 지리(환경), 사회, 문화, 특집 분야

별로 나눠서 집계한 결과, 전쟁･외교･안보를 포함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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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19-2022년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정치 분야 

지역별 보도 비중(통합으로 분류된 3건 제외)

지역 보도 횟수 백분율

유럽 98 28.3%

북아메리카 74 21.4%

동아시아 72 20.8%

중동 및 북아프리카 31 9.0%

중앙 및 남아메리카 21 6.1%

중앙아시아 20 5.8%

동남아시아 18 5.2%

남아시아 5 1.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5 1.4%

오세아니아 및 기타 0 0%

치 분야가 총 34%로 가장 많이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

다. 정치 분야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33%, 30%, 

30%, 43%로 모든 연도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분야

이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에 43%로 

급증하였다. 정치 분야에 이어 지리/환경(21%), 사회/복

지(16%), 경제/산업(13%), 문화/예술(10%), 특집(7%) 분

야가 뒤를 이었다. 

1) 지역별 정치/안보/외교 분야 보도 비중 및 패턴

정치 분야에서 가장 많이 보도된 지역은 유럽으로, 전

체 346회 중 98회 보도되어 28.3%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북아메리카 지역이 74회(21.4%)로 2위, 동아시아 

지역이 72회(20.8%)로 3위에 자리했다. 정치/외교/안보 

분야는 보도 비중이 높은 세 지역 중 유럽 지역이 1위를 

차지한 유일한 분야로, 이는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 지역에선 중동 및 북아

프리카 31회(9.0%), 중앙 및 남아메리카 21회(6.1%), 중앙

아시아 20회(5.8%), 동남아시아 18회(5.2%),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각각 5회(1.4%)씩 보도되었

으며 오세아니아 및 기타 지역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유럽, 북아메리카, 동아시아 이외 지역은 보도 비중도 

총 27.6%가량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이슈들에 

대한 보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중동 및 북아프

리카 지역의 경우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 테러, 이슬람 

정권 반대 시위로 인한 혼란이 주요 보도 주제들이었으

며, 중앙 및 남아메리카 지역은 대통령 선거로 인한 정치

적 혼란, 반정부시위 관련 이슈들이 집중적으로 보도되었

다.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은 각각 2021년 아프가

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재집권한 사태와 

미얀마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에 대한 보도가 전체 20

회 중 15회, 전체 18회 중 14회를 차지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보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한

편 남아시아 지역에선 인도의 국경 갈등 및 난민 문제,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의 반정부시위가 보도되었으며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극단주

의 단체 보코하람, 에티오피아와 케냐의 정파 갈등, 수단

의 쿠데타와 콩고민주공화국의 내전이 다루어졌다. 

2) 지역별 지리/환경 분야 보도 비중 및 패턴

정치/외교/안보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 있게 다뤄

진 지리/환경 분야에선 동아시아 지역이 총 57회(26.4%)

로 가장 많이 보도되었으며, 유럽과 북미가 각각 48회

(22.2%), 39회(18.1%)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20

회(9.3%) 보도된 중앙 및 남아메리카 지역과 14회(6.5%) 

보도된 동남아시아가 자리 잡고 있는데, 특히 동남아시아

의 경우 지리/환경 분야가 그나마 가장 많이 보도된 주제

인 셈이다. 이어서 남아시아(8회, 3.7%), 중동 및 북아프리

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7회, 3.2%), 오세아니아 및 기

타(6회, 2.8%), 중앙아시아(4회, 1.9%)의 순서로 이어진다. 

정치/안보/외교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아시아, 북

아메리카, 유럽 지역의 비중이 작은 것은 사실이나 여전

히 전체의 66.7%가량을 차지하여 불균등 현상이 심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들에 대한 부정적 보도 경향 또

한 그대로였다. 먼저 중앙 및 남아메리카 지역은 주로 아

마존의 산불이나 벨로 몬테 댐 개발을 둘러싼 갈등과 같

은 환경 문제, 난민, 이주노동자에 관련된 보도들이 주를 

이루었고, 동남아시아의 경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문

제, 화산 폭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이

슈들에 초점이 맞춰졌다.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보도들은 

카슈미르 영토 분쟁, 기후변화나 스모그 등의 환경 문제, 

2022년 파키스탄 대홍수를 다루고 있었으며 중동 및 북

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선 각각 이스라엘-팔

레스타인 분쟁, 수에즈 운하 선박 좌초, 이라크의 폭염과 

난민촌 강제 철거, 화산 폭발 및 기후변화로 인한 건기의 

지속과 메뚜기 떼의 창궐이 주로 다루어졌다. 오세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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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19-2022년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지리 분야 

지역별 보도 비중(통합으로 분류된 6건 제외)

지역 보도 횟수 백분율

동아시아 57 26.4%

유럽 48 22.2%

북아메리카 39 18.1%

중앙 및 남아메리카 20 9.3%

동남아시아 14 6.5%

남아시아 8 3.7%

중동 및 북아프리카 7 3.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7 3.2%

오세아니아 및 기타 6 2.8%

중앙아시아 4 1.9%

표 7. 2019-2022년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사회 분야 

지역별 보도 비중(통합으로 분류된 4건 제외)

지역 보도 횟수 백분율

북아메리카 49 30.8%

동아시아 33 20.8%

유럽 32 20.1%

중앙 및 남아메리카 17 10.7%

남아시아 7 4.4%

중동 및 북아프리카 5 3.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5 3.1%

동남아시아 3 1.9%

중앙아시아 2 1.3%

오세아니아 및 기타 2 1.3%

및 기타 지역에선 호주의 산불과 통가의 화산 폭발, 남극

의 이상고온 현상이 주요 이슈로 보도되었다. 

3) 지역별 경제 분야 보도 비중 및 패턴

경제 분야에서 가장 많이 보도된 지역은 동아시아로, 

총 42회 보도되어 전체의 33.1%를 차지하고 있었다. 북아

메리카가 29회(22.8%)로 2위, 유럽이 21회(16.5%) 보도되

어 3위를 차지하였다. 이어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이 

10회(7.9%), 중앙 및 남아메리카 지역이 8회(6.3%) 보도되

었으며 남아시아 2회(1.6%),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가 

각각 1회(0.8%)씩 보도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및 기타 지역에 속한 국가들은 아예 한번도 

다뤄지지 않았다. 

경제 분야의 경우 동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지역의 

비중 합계가 72.4%에 달하는 점과 더불어 중동 및 북아프

리카 지역과 중앙 및 남아메리카 지역이 나머지 27.6% 중 

14.2%를 차지하며 편중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였

다. 상위 세 지역 이외 지역들에 대한 부정적 보도 경향 

또한 반복해서 나타났는데,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는 레

바논과 튀르키예의 경제위기가 주로 다루어지는 가운데 

중앙 및 남아메리카 관련 보도들은 주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에 관한 내용이었다.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

가들은 우리나라와 갖는 경제적 밀접성이 상당함에도 보

도에서 소외되었으며, 그나마 보도된 내용들도 방글라데

시의 양파 대란과 인도의 코로나로 인한 대량 실직 및 식

량난, 필리핀의 교통수단 중 하나인 지프니 폐지 정책에 

반발하여 일어난 시위로 부정적인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4) 지역별 사회/복지 분야 보도 비중 및 패턴

한편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북아메리카 지역이 49회

(30.8%) 보도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동아시

아와 유럽은 각각 33회(20.8%)와 32회(20.1%)로 그 뒤를 

이었다. 상위 세 지역 이외에는 중앙 및 남아메리카 지역

이 17회(10.7%) 보도되어 다른 지역들과 큰 차이를 보였

으며, 이어서 남아시아(7회, 4.4%), 중동 및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5회, 3.1%), 동남아시아(3회, 1.9%), 

중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및 기타(2회, 1.3%)의 순위가 

나타났다. 

사회/복지 분야는 상위 세 지역의 총 비중이 전체의 

71.4%로 경제 분야 못지않은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었으

며, 여기에서도 제3세계 지역들에 대한 부정적 보도는 계

속되었다. 중앙 및 남아메리카 지역의 경우 이 일대의 갱

단, 강도와 공권력 사이의 무력 충돌에 관한 보도가 대부

분이었다. 남아시아 지역의 보도 내용은 크게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아동 노동, 불가촉천민 성폭력에 관련된 이슈

들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중동 및 북아프리카는 해당 지

역 국가들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다루는 보도들이 주

를 이뤘다. 한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보도들은 

나이지리아 아기 인신매매 및 자선행사 압사 사고, 남아

프리카공화국의 폭동을 주로 다루고 있었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선 싱가포르, 베트남의 방역 정책과 타이의 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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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1,2,3세계에 대한 구분(Lewis and Wigen, 1997)

마약 문제가 보도되었다. 중앙아시아에선 키르기스스탄

의 납치 결혼 문제와 아프가니스탄의 조혼 문제가 다뤄

졌고, 오세아니아 및 기타 지역에선 오스트레일리아 멜버

른의 코로나19 확산과 범죄집단 검거 소식이 보도되었다.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서 보도된 이슈들을 분

야와 지역별로 묶어서 분석한 결과 크게 세 가지 문제점

을 찾을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정치/외교/안보 분야 관련 

이슈들에 보도가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22년 우

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며 정치/외교/안보 분야의 비중

이 43%까지 올라 경제나 환경, 사회, 문화 등 보다 다양

한 이슈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서구, 특히 미국의 관점에서 주제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

았다는 점이다. 보도가 집중된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 

이러한 경향이 특히 두드러졌는데, 미군 철수로 주목받았

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재집권이나 미국이 핵심축을 

담당하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와 유럽 일대의 안

보가 직결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집중적으로 보도되어 미

국과 서구의 관심 지역이 한국 언론과 공영방송의 보도 

내용과 비중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제3세계 지역에 

대한 부정적 보도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이다. 박

선미･우선영(2009)과 김아영(2010)이 지적하듯 우리나라

의 학생들은 이미 중앙 및 남아메리카, 중동 및 북아프리

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의 지역을 늘 경제난과 각종 

분쟁에 허덕이고 있는 듯이 서술하는 사회 및 세계지리 

교과서를 접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의 지금과 같은 혼

란, 갈등 중심의 보도 방식은 이러한 교과서들로부터 형

성된 선입견을 더욱 강화할 위험이 있다.

IV. 메타지리 분석과 비판적 성찰

1. 국가 편중(서구중심적 메타지리) 에 대한 문제 제기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서 나타나는 특정 국가

에 집중된 보도 경향의 배경에는 서구중심주의적 지리관

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관은 세계 국가들을 제1, 

2, 3세계로 나누는 지역구분으로 대표된다. 이는 자본주

의나 공산주의 진영을 구분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인구학

자 알프레드 소비가 1952년 개발한 표현으로, 냉전 시기 

개발주의와 서구의 헤게모니에 근간을 두고 있는 정치적

이고 경제적인 관점이다(Lewis and Wigen, 1997).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1세계는 북아메리카 및 

유럽,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같이 미국을 중

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로 구분된다. 제2세계는 중국 

및 러시아와 같은 공산주의 국가이며, 제3세계는 어느 진

영에도 가담하지 않는 국가로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

시아가 포함된다. 이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냉전체제

가 종식됨에 따라 경제 규모를 중심으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을 구분하는 지나치게 단순한 메타지리가 무비판

적으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에서 ‘선진국’은 

개발주의적 관점에 기인하며 서구 유럽의 발전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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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대륙별 면적, 인구 및 인구 밀도 

지역 면적(천 km
2
) 인구(천 명) 인구 밀도(명/km

2
)

세계 총합 136,162 7,794,799 59.9

아시아 31,915 4,641,055 149.6

유럽 23,049 747,636 33.8

아프리카 30,311 1,340,598 45.2

북아메리카 21,776 368,870 19.8

남아메리카 17,832 430,760 25.0

오세아니아 8,564 42,678 5.0

(출처, �유엔 통계 포켓북�, 2020)*지학사 초등학교 5~6학년 사회과 부도 p.96

이상화하는 사상적 토대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

제가 있다(Kim, 2007; Lewis and Wigen, 1997). Said(2007) 

또한 탈식민지주의에 근거하여 서구 유럽에서 강조하는 이

성과 비이성,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서양과 동양의 이

분법적 구분에 그대로 적용되었고, 이것이 식민지 건설을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기능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였다.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세계 약 80억 명의 인구 중

에서 약 60%에 해당하는 46억 명이 아시아에 살고 있기

에, 아시아 지역을 좀 더 세분한 메타지리 체계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또한 거대한 대륙일 뿐만 아니라 

약 13억 명의 인구가 거주하기에 좀 더 비중을 높일 필요

가 있다. 반면 약 7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유럽은 독립적

인 대륙으로 보기 어렵고, 우리에게 유럽의 경제적 중요

성과 관계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국제 이슈 보

도에 있어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 세계에서 2세계

가 해체되고 1세계와 3세계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1

세계와 3세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 같은 추상적인 메

타지리 쳬계는 더 이상 유효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아 보

인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서구를 나머지 세계 나라들이 

지향해야 할 모델이나 ‘표준’으로 인식하는 관점은 교정

될 필요가 있다.

서구중심주의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비단 방송 

편성의 문제로만 한정지을 수 없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

인 메타지리의 왜곡이다. 전종한(2014)은 세계지리 과목

에서 기존의 지배적 구분 방식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

은 학생들이 인간과 문화, 자연의 연계를 바탕으로 하는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함양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강성호(2010)는 서양사에서의 유럽중심주의

적 시각은 현실적인 세계사의 흐름을 담아내지 못하는 

왜곡된 관점이며,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방송이나 인터넷, 교과서, 책 등에 내재

된 서구중심주의는 편향되고 왜곡된 메타지리 체계를 형

성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의 담론을 통해 표준화되고 

공유된다(Kim, 2007; 김이재, 2013). 한국 사회에 지리문

맹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담론의 무비판적

인 재현과도 관련되어 있으며,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

금>의 특정 국가 편중 현상은 서구중심주의적 메타지리

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 KBS와 더불어 공영방송인 MBC

가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30여개 국가를 비하하거나 잘못

된 정보를 제공해 국제적 망신을 당한 사건은 어쩌면 예

정된 참사일 수도 있는 것이다.
2)

2. 국가 및 주제 선정에 있어 다양성 결여 

나아가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서 주제를 선정

할 때 공영방송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좀 더 적

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영방송의 5가지 기본적 

책무, 즉 공정성, 공공성, 다양성, 균형성, 사실성 중에서 

국제 이슈 보도에서 다양성, 균형성 제고 노력이 중요하

다고 본다. 물론 주제 선정에 있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가 다양하게 다루어지기 보다는 정치･안보 이

슈에 치중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은 한반도가 분단된 상

황에서 국제 정세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지정학적 현실

을 반영한다고 볼수도 있겠다. 하지만 프로그램에서 주로 

다룬 국가가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라는 점에

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즉, 한반도 정세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끼치는 지역보다는 미국에서 관심을 두는 지역의 

전쟁을 서구의 관점에서 보도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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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2022년 기준 수출, 수입 상위 15개국 

수출 상위 15개국 (2022) 수입 상위 15개국 (2022)

국가 금액(천 달러) 국가 금액(천 달러)

중국 155,602,878 중국 155,602,878

미국 109,525,836 미국 109,525,836

베트남 60,961,615 일본 60,961,615

일본 30,602,560 호주 30,602,560

홍콩 27,650,766 사우디아라비아 27,650,766

대만 26,194,030 대만 26,194,030

싱가포르 20,204,442 베트남 20,204,442

인도 18,833,844 독일 18,833,844

호주 18,749,095 카타르 18,749,095

멕시코 12,642,176 인도네시아 12,642,176

필리핀 12,279,256 아랍에미리트 연합 12,279,256

말레이시아 11,465,783 말레이시아 11,465,783

인도네시아 10,129,938 러시아 연방 10,129,938

독일 10,061,611 쿠웨이트 10,061,611

태국 8,563,490 싱가포르 8,563,490

(출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사회에 필요한 지정학적 이슈와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한국 언론도 국제 이슈를 다

룰 때 서구의 관점을 거의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에서 탈

피해 중국, 인도, 아세안 국가들의 관점과 중동 및 아프리

카 국가들의 입장을 소개함으로써 국제 정세를 입체적으

로 조망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편 다루는 주제도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언론의 관점

에서 선정하고, 사례 지역에 대한 설명도 서구의 언론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환경 문

제는 미국과 유럽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브라질의 아마

존 삼림 파괴만 다루고, 마약 카르텔이나 이민 문제는 주

로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 등 중남미 일대를 사례로 보도

하는 식이다. 공영방송에서 서구중심적 메타지리 체계에 

기초해 서구의 관점을 그대로 인용하고 동남아시아, 남아

시아를 비롯해 아시아 국가를 거의 다루지 않거나 자연

재해나 대형 사고 발생 시에만 간간이 다루는 보도 행태

는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서구중심적 내용 선정이나 특정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계속 방치되는 답

답한 상황이지만(김이재, 2013; 김이재 2021b), 공영방송

의 경우 제작진의 각성에 의해 프로그램 제작에 바로 새

로운 관점이 반영되고 즉각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

다. 한편 지난 4년간 젠더의 측면을 다룬 경우가 12편에 

불과하다는 것은 다양성을 중시하는 최근 방송의 흐름에 

비춰볼 때 아쉬운 대목이다. 세계 인구의 49%를 차지하

는 여성의 관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제시되고 현지 여성

들의 실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방안

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이슈뿐 아니라 국제 이슈를 

보도할 때에도 젠더･인종･계급의 측면의 다양성을 반영

하고 특히 제3세계 지역의 정형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

과 가이드라인 제시가 시급해 보인다. 

3. 한국 현실과 유리된 국가와 주제 선정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의 국가 및 주제 선정에 

있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고려보다는 서구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듯하다. 실제로 제3세계 내에서도 

우리와 가깝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제, 환경, 사회, 문화 

이슈가 많은 동남아시아보다는 서구 언론의 관심이 높은 

중남미나 중동을 오히려 더 많이 다루는 실정이다.

아래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

시아와 같은 국가들은 한국의 중요한 수출 시장 및 수입 

거래국들이며, 특히 수출의 경우 2022년 수출액 기준 상

위 15개국에서 대(對) 동남아시아 수출 총액이 123,604,524

(천 달러)로 중국에 이은 전체 2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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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2021년 결혼이민자 국적 상위 13개국

결혼이민자 국적 상위 13개국 (2021)

국가 계 남성 여성

중국 59,770 13,951 45,819

베트남 41,447 3,560 37,887

일본 15,074 1,272 13,802

필리핀 12,041 528 11,513

태국 6,558 122 6,436

캄보디아 4,565 546 4,019

미국 4,538 3,200 1,338

우즈베키스탄 2,709 182 2,527

몽골 2,502 191 2,311

러시아 2,041 145 1,896

타이완 1,596 142 1,454

캐나다 1,426 1,154 272

영국 1,200 1,032 168

(출처: 법무부, 2021 출입국 통계연보)

인적 교류나 방문객 측면에서 볼 때 제3세계 중에서도 

동남아시아는 한국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지역이다. 

국적별 한국 방문 외국인 수 상위 15개국 중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방문객 수를 합산하면 총 163,354명으로 일본과 

중국에 이은 3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베트남･싱가포르･

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한

국의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뿌리깊은 동남아 

홀대 현상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낮은 현실에서 

공영방송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

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활발한 인적 교류는 단순 방문

객 수에서만 드러나지 않는다. 동남아시아 인구는 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 중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2021년 기준 결혼이

민자 국적 상위 5개국 중 3개국이 동남아시아 국가였으

며, 상위 13개국 중 동남아시아 국적 이민자 수의 합계는 

총 64,611명으로 중국을 제치고 결혼이민자 수 1위이다. 

이렇듯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깊은 연결고리가 형

성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서는 2019~2022년 기간 동안 전체 보도 중 동남

아시아의 비중이 4.5%에 불과했다.

최근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주 여성이 늘고 한국 사

회에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다문화 관

련 프로그램이나 여행･예능 프로그램에서 동남아시아를 

다루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를 오리엔탈

리즘에 입각해 관광지 중심으로 다룰 경우 오히려 지역

의 정형성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 다문화 사회로 급격하

게 변해가는 한국에서 동남아시아의 현실을 깊이 있게 보

여주는 방송은 사회 통합과 다문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

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서 우선적으

로 개선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먼저 한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상황을 고려해 국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국가와 주제를 선정하는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일

례로 우리와 경제적 관련성이 높은 나라,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비중을 높이고, 특히 경제 

분야 주제를 다룰 때 실제로 경제적으로 관계가 많은 나

라 중심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현재 <특파

원 보고 세계는 지금>은 경제 분야 주제조차 미국과 유

럽의 관점에서 중요한 나라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은 상

황으로 나타났다. 편향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제에 

맞는 적절한 국가를 우리의 관점에서 선정하고 균형 있

게 보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우리

나라의 주요한 수출, 수입 국가 순위와 실제 무역액 수치

에 근거해 이들 나라에 대한 경제 이슈를 발굴하고 심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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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기본적인 책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2023년 말 현재 전체 인구의 

5% 정도가 이주민인 ‘다인종･다민족 국가’로의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에 많이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국가를 

선정하고, 다양한 주제를 기획함으로써, 다문화 한국 사

회의 사회 통합과 공존에 이바지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한국 공영방송 프로그램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

금>에서 방영된 내용을 대상 국가 및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서구중심적 메타지리가 우세하였다. 주제와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서구중심적 시각이 우세하고 한국 

사회의 필요를 반영한 국가와 주제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주의 관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인 KBS가 서구의 관점을 비

판적 성찰의 과정 없이 그대로 소개하는 것은 한국 사회 

전반에 뿌리깊은 서구중심주의를 강화할 우려가 크다. 특

히 제3세계 및 비서구 지역 국가의 경우 자연재해나 사

건･사고가 발생할 때만 주로 보도하는 것은 특정 국가의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 제3세계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공영방송

의 책무가 국내 문제를 넘어 글로벌 이슈에 대한 관점, 

균형있는 보도의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언론과 방송에서 서구의 관점을 비판적 성찰의 과정 

없이 그대로 소개하는 것은 서구중심주의를 강화하고 비

서구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 특정 이슈

를 다룰 때 서구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동남아 등의 제3세

계 비중을 늘리고 세계 인구의 90%에 달하는 비서구 지

역의 관점을 일부라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즉, 서구 강대

국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그대로 전하기 보다는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에 기초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

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국제 시사 이슈를 다루는 프로그

램에서 보다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다루기 위한 제작진

의 각성과 의식적인 노력도 중요해 보인다. 나아가 세계 

인구의 49%를 차지하는 여성의 관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제시되고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젠더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고려

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 시도된 메타지리 분석 틀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국제 이슈를 다루는 다양한 방송 프

로그램에 적용해 봄으로써 한국 공영 방송의 공정성과 균

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메타지리 관련 논의를 한

국 사회 전반으로 확장시키다면 한국 학계 및 교육계에

서 뿌리깊은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좀 더 균형잡힌 메

타지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주

1) MBC 사장은 자체 심의 규정 강화와 윤리위원회 구성, 콘텐

츠 적정성 심사 시스템 도입 등의 조치와 함께 스포츠뿐 아

니라 모든 콘텐츠를 제작할 때 인류 보편적 가치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권과 성평등 인식을 중요시하는 제작 

규범이 체화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의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

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https://star.ohmynews.com/NWS_Web/ 

OhmyStar/at_pg.aspx?CNTN_CD=A0002762109).

2) 아이티를 소개할 때 ‘대통령 암살로 정국은 안개 속’이라는 표

현 사용했고,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진을 활용하여 우크

라이나를 소개했다. CNN은 한국을 소개할 때 세월호 참사를 

보조자료로 활용했으면 어떤 기분이겠냐’라는 한 트윗을 인용

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BBC는 MBC가 2008년 베이징 올림

픽 당시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벌금이 부과되었음에도 이번 사

태가 재발한 점을 비판했다(https://www.cnn.com/2021/07/ 

25/asia/south-korea-broadcaster-blunder-olympics-intl) (Tokyo 2020: 

S Korea TV sorry for using pizza to depict Italy - B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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